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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국내복귀기업 유치 실적 역대 최고!

- 전국 18개의 국내복귀기업 중 4개사 유치, 전국 1위 -

-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특별우대, 기계설비⋅공장 확보자금 지원 등 지원책 마련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020년 인천의 유턴기업 유치 실적이 

전국 18개의 국내복귀기업 중 4개사를 유치하여 역대 최고의   

성과를 내며 전국 1위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런 국내 복귀기업 유치실적은 코로나19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

 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리쇼어링을 

추진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

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맞춤형 시책을 제시하는 

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.  

○ 특히 금번 국내복귀 기업 중 A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 후 미국 등의 

해외지사를 가지고 첨단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회사로 중국 생산 

공장을 철수 한 후 320억원을 투자해 인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

8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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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내 복귀기업이 A사의 경우처럼 모두 대규모의 자본과 고용창출 

효과를 가져 오는 기업은 아니다. 그러나 인천의 경우 수도권지역

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

   못하는 것 등에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. 

○ 인천시는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 

경영 안정자금 특별우대 지원, 기계설비⋅공장 확보자금 지원과 

  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등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

마련해 올해도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. 

○ 또한 해외공장을 운영하는 관내기업 등에 대한 리쇼어링 가능성을  

분석하고 국내복귀기업 상담센터 운영, 찾아가는 국내복귀 지원

   제도 설명회 등을 코트라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유턴기업을 발굴 

한다는 방침이다. 

○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“코로나19 펜데믹, 미⋅중 무역분쟁 

장기화, 일본 수출 규제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

여러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으며, 

인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전폭적인 지원책 등 마련

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

하겠다”고 말했다


